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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Generation MZ consumers' emotions and preferences regarding the gorpcore look through a sensibility evaluation of fashion photos collected via image web crawling. We conducted image web crawling on Pinterest using the keywords gorpcore look and fashion, from which we selected 263 images for analysis. We then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nine representative images and nine emotional vocabulary words from the collected images. Next we administered a sensibility evaluation survey to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nd perform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cluster analysis on 190 survey responses. The PCA results indicated that the gorpcore look preferred sensibilities were concentrated on comfortable, practical, and trendy. An analysis of fashion sensibilities based on gender and fashion sensitivity revealed that men emphasized aspects of comfortable, practical, and active, whereas women valued practical and usual, while also showing high interest in unique. The high fashion sensitivity group perceived the gorpcore look as a comfortable, unique style, while the low fashion sensitivity group viewed it as a casual, rough style. We also applie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the images into three clusters, daily gorpcore, hard gorpcore, and unique gorpcore, which represent different aspects of the gorpcore trend based on stylistic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suggest diversity regarding how Generation MZ incorporates the gorpcore look into their everyday fashion, an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fash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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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미지는 글보다 빠르게 이해되며 단순한 시각 요소가 아니라 정보의 전달과 소통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다(Hong & Kim, 2021; Hwang, Park, Lee, & Lee, 2012). 이미지 기반 컨텐츠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한다(Baym, 2015; Lee & Park, 2016; Lowe-Calverley & Grieve, 2018; Yoon & Ryoo, 2019).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는 표현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실제와 흡사하게 담아내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과 관련된 인지적 표현을 활성화할 수 있다(Sánchez-Navarro, Martínez-Selva, Román, & Torrente, 2006).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창작자와 이를 감상하거나 소비하는 자들 간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품 광고나 패션 사진의 이미지는 이를 접하는 소비자에게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의도한 감성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유발될 수 있도록 기획된다(Park, Jung, Han, & Shin, 2004).

      SNS가 일상인 젊은이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영상에 익숙하며 기존의 익숙함을 벗어난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한다. MZ세대에게 SNS 플랫폼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기반을 제공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시각적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Chae & Cho, 2023).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브랜드들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브랜드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Chung & Lee, 2015).

      MZ 세대가 럭셔리 패션시장의 주류 소비자로 편입되면서 전통적인 하이 패션 브랜드가 표방하는 장인정신보다 눈에 띄고 특별한 무언가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DANK, 2018).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의 증가로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들어 아웃도어 패션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고프코어(corp-core) 룩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촌스러움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등산복 스타일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성 표현을 위한 힙한 스타일로 수용되고 있다.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아웃도어 룩의 디자인 특성이나 이미지 분석 연구(Kim & Ha, 2012; Kim & Kan, 2016; Lee & Kim, 2019; Yoo & Kim, 2016)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아웃도어 웨어의 패턴과 제품특성 분석(Yoon & Roh, 2021) 및 구매실태(Han, 2016; Jeon, Oh, & Kim, 2012)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프코어 룩과 관련해서는 일상성의 측면에서 고프코어 룩에 대한 이론적 고찰(M. Lee, 2018)이나 고프코어 룩의 디자인 특성 고찰(S. Kim, 2023; Lim, Kang, & Jung, 2019) 및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프코어 룩에 대한 인식 연구(Kim & Kim, 2023)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아웃도어 룩과 관련해서는 주로 2010년 이후 디자인 특성이나 구매실태, 제품의 특성 등 다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고프코어 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디자인 특성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을 뿐 고프코어 룩의 주된 소비층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감성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지 웹 크롤링을 통해 SNS에 게시된 고프코어 룩 패션 사진을 수집하고 감성 평가를 통해 고프코어 룩에 대한 MZ세대 소비자들의 감성과 선호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미지의 감성적 효과를 살펴보고 아웃도어 패션과 관련한 패션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프코어룩의 개념과 특성
        고프코어(gorpcore)란 용어는 제이슨 첸(Jason Chen)이 2017년 뉴욕 매거진의 패션 블로그에 ‘흉측한(defiantly ugly)’ 아웃도어 패션을 묘사하기 위해 쓴 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Hecht, 2023). 야외 활동에서 즐겨 먹는 견과류 간식인 그레놀라(granola), 오트(oats), 건포도(raisins), 피넛(peanuts)의 앞 글자를 딴 고프(gorp)에 핵심을 뜻하는 단어인 코어(core)가 더해진 합성어로 2017년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바 있다(M. Lee, 2018).

        고프코어 룩은 아웃도어의 기능적인 디자인이 일상복과 접목되어 데일리웨어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LA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샬레브 라방(Shalev Lavàn)은 “고프코어는 기능적인 아웃도어 웨어를 도시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Hecht, 2023). 고프코어 룩은 야외 활동 용품인 등산복, 우비, 바람막이 점퍼 등이 가진 실용성과 편안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소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과거 현란한 색상의 등산복에서 벗어나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색상과 소재로 전개되어 등산복과 일상복의 퓨전화를 시도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S. Kim, 2023). 특히 조화로운 색감이나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 등 세련미와는 상관없이 최대한 못생기고 촌스럽게 보이도록 하는(Cho & Kim, 2019) ‘의도된 부조화’ 연출이 고프코어 스타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M. Lee, 2018).

        고프코어 룩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아웃도어 시장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건강과 운동, 레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변화로 인해 기능성과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패션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단체 산행, 지역 축제 등 각종 야외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2023년 기준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5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Lee, 2023). 여기에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등장’으로 과거에는 아저씨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웃도어 룩이 스트리트 패션과 융합되어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Lim et al., 2019). 이에 더하여 Kim & Kim(2023)는 ‘자기 몸 긍정주의’에 주목하면서,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려는 경향이 못생기고 투박한 것도 어글리 시크(ugly chic)로 인정하게 만들어 고프코어 룩이 유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였다.

        고프코어 룩의 주요 아이템을 살펴보면,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퍼프 재킷, 아노락 점퍼, 윈드 브레이커, 플리스 재킷 등의 아우터에 상의에는 고기능성 저지 티셔츠나 스웻 셔츠 등이, 하의에는 기능성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된 마운틴 쇼츠, 카고 팬츠, 고어텍스 팬츠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밖에 액세서리로는 등산화나 어글리 스니커즈, 샌들과 힙색을 뜻하는 패니 백(fanny bag), 백팩, 버킷 햇, 볼 캡 등이 있고(S. Kim, 2023), 물병과 선글라스 등도 고프코어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소품이 된다(Hecht, 2023). 고프코어 아이템들은 오버사이즈로 자유롭고 투박한 이미지를 주거나, 용도와 착용법을 벗어난 미스매치 코디네이션을 통해 부조화스러우면서 자유로운 감성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Lim et al., 2019).

        고프코어 트렌드의 대중적 유행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된 아웃도어 활동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에이셉 라키(A$AP Rocky)나 프랭크 오션(Frank Ocean) 등과 같은 유명인들이 아이다스 스니커즈와 플리스, 오버사이즈 재킷 등을 입은 것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을 유행의 시초라고 보기도 한다(Hecht, 2023). 최근 고프코어 트렌드는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와 아웃도어 스타일을 재해석한 하우스 브랜드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Kim & Kim, 2023). 아웃도어 브랜드로는 아크테릭스(Arc’teryx), 노스페이스(North Face), 살로몬(Salomon), 파타고니아(Patagonia), 아웃도어 보이스(Outdoor Voices) 등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들은 인체공학적인 입체패턴과 고기능성 소재의 활용,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프코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Hecht, 2023).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웃도어 스타일을 재해석한 브랜드로는 베트멍(Vetements), 발렌시아가(Balenciaga), 오프 화이트(Off-White) 등과 같이 MZ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들 브랜드들은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웃도어 웨어에서 영감 받은 다양한 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Kim & Kim, 2023).

        고프코어 룩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고프코어 룩은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면서 급성장하게 된 실용적 패션의 강세로 등장하였고, 의도된 투박함과 엉성함(M. Lee, 2018)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ho & Kim(2019)은 고프코어 룩에 대해 보편적 스타일에 대한 비주류의 반전을 보여주며, 의도된 부조리의 브리콜라주를 통해 평범함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멋스러움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고프코어 룩은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MZ세대의 차별화된 감성을 기반으로 아웃도어 무드를 일상의 패션으로 재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패션 감성평가에 관한 고찰 
        기술 발달로 인해 제품의 질적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감성적 소비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Kim & Kim, 2023). 패션 산업에서도 소비자의 감성을 연구하여 디자인 개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단순 제품을 넘어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하기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무형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Mun & Mun, 2016). 빠르게 변화하고 세분화 되는 소비자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성 평가를 보완한 새로운 감성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패션감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미지(Kim & Lee, 2009; Lee & Park, 2006)나 혹은 디자인 조형 요소인 색상, 소재, 문양(Kim & Choi, 2010; Kim & Lee, 2000) 등을 이미지 자극물로 선정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된 형용사 어휘를 활용한 설문지법이 많이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은 주어진 이미지 자극물을 보고 선정된 형용사 어휘와 상반되는 형용사가 매치된 양극 척도를 보며 평가하게 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분석을 통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요인분석을 통해 몇 가지 축약된 특성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양극 척도는 단극 척도에 비해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고, 부정적 어휘는 디자인 개발에 적용되기 어렵다(Kim, 2014). 또한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몇 가지 특성들로는 세부 감성어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감성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감성 중심의 소비, 개성이나 취향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이나 자극물 사이에 유용한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에 대한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조합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설명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활용하고자 한다.

        주성분분석은 데이터 내에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주성분이라는 몇 가지의 새로운 차원으로 전체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이다(Borgognone, Bussi, & Hough, 2001). 또한 데이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내 개별 데이터가 잘 드러나도록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Sébastian & Tierry, 2015). 이를 통해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나 자극물과 데이터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1>을 살펴보면, 데이터들이 좌표상의 X-Y축을 기준으로 표시되어있고 그 중 데이터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PC1, 즉 제 1주성분으로 추출하게 된다. PC2의 경우 두 번째로 큰 데이터 변화 방향을 나타내며 PC1과 직각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주성분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고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래픽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n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Fig. 1> 
				
          

          
            Principal Component Extraction Method in PCA
            (IBM, 2023)

          
          

          

        

        분석 결과로 추출된 제 1주성분(PC1)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제 2주성분(PC2)은 제 1 주성분과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로 데이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가진다. 추출할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이거나, 스크리 도표(scree plot)의 기울기 변화, 누적 분산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출한다(Kassambara, 2017). 또한 주성분분석에 대한 결과는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좌표값을 갖는 그래프로 표현되며, 자극물에 대한 분산형 도표가 생성되는데 주성분이 가지는 방향성과 자극물의 주요 특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Chung, 2005).

        이와 같이 주성분분석은 소비자가 자극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 요소를 추출하고, 감성요인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에 적합하다(Kwon, 2019). 최근의 소비자들은 경험과 감성을 중시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감성 중심의 소비자 분류를 시행하여 세분화되어가는 소비자 마켓의 잠재된 감성을 파악하고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패션 제품은 개인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심리적 요구와 경험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성 평가가 제품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3. 웹 크롤링의 개념과 활용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웹 상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검색하고 수집하는 웹크롤러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J. Lee, 2018). 웹 크롤러는 world wide web 환경에 존재하는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된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웹 페이지를 찾아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 색인 작업을 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때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프로세스를 웹 크롤링이라고 한다(Bae, Lee, & Cho, 2018).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며 웹 페이지의 URL이 정해지면 해당 페이지에 요청(request)을 보내고 수신되는 HTML을 파싱(parsing), 즉 입력된 문자열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컨텐츠를 추출하고 저장한다. 최근 크롤러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흉내내며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HTML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더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웹 크롤러를 활용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나 댓글 등의 게시글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Han, 2021; Kang, 2023)하거나, 패션 스타일 분석 및 코디네이션 인공지능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Jo, Jang, Choi, & Chung, 2024; Kim, Oh, & Kim, 2024)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웹 크롤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된 이유는 인적 및 시간적 자원의 절약에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미지 자극물이나 감성 어휘와 같은 데이터는 수작업으로 수집할 경우 그 소요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웹 크롤러는 이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필터링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크게 줄이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를 보다 신속하게 해 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웹 크롤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지 자극물은 패션 아이템의 디자인과 색상, 재질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소비자는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외관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패션 감성 평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고프코어 룩의 패션감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고프코어 룩의 패션 감성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고프코어 룩의 패션 감성 차원에 대해 알아본 후 보다 세분화된 소비자 분석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패션 감성과 성(性)별, 패션 민감도별 패션 감성 차원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패션 감성 차원에 의한 고프코어 룩의 유형을 분석한 후, 각 유형별 디자인 특징을 알아본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이미지 기반 SNS인 핀터레스트(Pinterest)를 중심으로 ‘고프코어, 고프코어 룩, 코프코어 스타일, 고프코어 패션’을 키워드로 웹 크롤링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핀터레스트는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맞는 이미지들을 가상의 보드에 스크랩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소셜큐레이션이라고도 한다(AJU Press, 2015). 핀터레스트를 이미지 수집을 위한 SNS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며 기업에게는 타겟 소비층의 취향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Choi et al., 2012).

          본 연구를 위해 2024년 3월 파이썬 언어기반으로 웹 페이지 HTML 코드에서 원본 이미지 URL을 수집할 수 있는 Beautiful Soup 모듈과 자동화된 웹 크롤러를 위한 Selenium을 활용하여 <Fig. 2>와 같이 핀터레스트에서 895장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 중 아동복이나 신발, 가방 등의 제품 이미지, 상의나 하의만 보여지는 제품 위주의 사진, 중복되거나 전체 스타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포즈나 뒷모습 등의 착장 분석이 어려운 이미지 591장을 제외하였으며, 남은 304장의 이미지 중 중복되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총 263장의 이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는 아웃도어 패션 디자이너 경력 7년 이상의 전, 현직 디자이너 3인, 패션 감성 평가 관련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원 4인으로 구성된 패션 전문가 집단 7인이 고프코어 룩의 개념에 따라 적합한 정도를 10점 척도로 개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이미지 12장을 도출하였다.

          
            
            

            <Fig. 2> 
				
            

            
              Web Crawler Operation Flowchart for Image Stimulus Collection
            
            

            

          

          고프코어 룩의 감성평가에 사용할 감성 어휘선정은 고프코어 관련 선행연구(G. Kim, 2023: S. Kim, 2023; M. Lee, 2018; Lim, et al., 2019)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어휘와 핀터레스트에서 고프코어 룩을 키워드로 수집된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이미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박사급 연구원 4인과 연구자가 1차 수집된 고프코어 룩 관련 감성어휘 59개에 대해 중복 또는 중의적 어휘를 제외하고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별 평가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어휘 목록 중에서 어휘별 의미상의 유사 정도를 평가하여 최종어휘 12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미지 자극물과 감성어휘를 활용하여 2024년 4월에 청주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36명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 설문에서는 제시된 고프코어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와 각 이미지 자극물에 대한 감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이미지 자극물 9개 <Table 1>, 고프코어 룩의 감성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감성어휘 9개 <Table 2>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이미지 자극물을 선정함에 있어 주성분분석 시 권장되는 조건인 자극물 6개 이상이며, 종속 변수인 감성어휘가 자극물 개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Chung, 2005). 또한 설문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의 이미지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이미지 자극물과 감성어휘를 활용하여 2024년 5월에 20대 남녀 1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한 190명의 설문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Images for Gorpcore Loo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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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Vocabulary for Evaluating Gorpcore Look
            
            

          

          
            
              
                	N
                	Vocabulary
                	N
                	Vocabulary
              

            
            
              	1
              	usual (일상적인)
              	6
              	comfortable (편안한)
            

            
              	2
              	sporty (스포티한)
              	7
              	trendy (힙한, 트렌디한)
            

            
              	3
              	casual (캐주얼한)
              	8
              	rough (투박한)
            

            
              	4
              	practical (실용적인)
              	9
              	unique (개성적인)
            

            
              	5
              	unsophisticated (촌스러운)
              	
              	
            

          

          

          고프코어 룩을 소비하는 20대 소비자의 감성을 평가하고 감각적, 정서적 반응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 잠재된 패션감성을 도출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분석 방법을 패션 이미지 감성 평가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R-studio 프로그램에서 Factominer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감성 어휘를 변수로 주성분분석(PCA-correlation matrix)을 실시하여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주성분분석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on Principal Components :HCPC)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보이는 이미지 자극물을 분류하였다. 주성분분석은 9개의 이미지 자극물에 대해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평가한 9개의 감성어휘의 평균값으로 실시하였다.

        

      

    

    

  
    
      Ⅵ. 연구결과
      
        1. 고프코어 룩의 패션 감성
        
          1) 고프코어 룩에 대한 패션 감성
          고프코어 룩의 이미지 자극물에 대한 감성어휘 평가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3>과 같이 제 1 주성분(PC1)과 제 2 주성분(PC2)이 각각 총 변동의 89.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감성어휘들이 주성분에 대해 가지는 상관계수 값을 토대로 표현되며,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으로 사용된다(Oh & Han, 2023). 각 감성어휘가 가지는 계수 값은 <Table 3>과 같다. 감성어휘들이 주성분에 부하된 양상과 감성어휘간 상관계수(coord)를 확인해보면, PC1의 양(+)의 방향으로 ‘comportable(0.9570), usual(0.9464), practical(0.9255), casual(0.9142)’ 등의 감성 어휘들이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이 감성어휘들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PC1의 음(-)의 방향으로 ‘unique(-0.9295)’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성분분석에 의해 부하된 이미지 자극물의 분포 양상<Fig. 4>과 이미지 자극물의 기여도<Table 4>를 비교해보면 PC1의 양의 방향으로는 2번 이미지 자극물이 20.36%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하고 실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의 방향으로는 이미지 자극물 9번이 30.99%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개성적인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C1의 경우 ‘편안하고 실용적인’과 ‘개성적인’ 감성 사이의 대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C2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의 방향으로는 ‘unsophisticated(0.8102)’가 강하게 부하되어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는 ‘trendy(-0.9125)’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PC2의 경우 ‘촌스러운-트렌디한’ 감성 차원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자극물 분포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양의 방향으로는 3번 이미지 자극물이 33.55%, 음의 방향으로는 8번 이미지 자극물이 37.39%의 기여도를 보이며 각각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Fig. 3> 
				
            

            
              PCA Graph of Variables
            
            

            

          

          
            <Table 3> 
				
            

            
              Coordinates of Variables(coord)
            
            

          

          
            
              
                	
                	Dim.1
                	Dim.2
                	Dim.3
                	Dim.4
                	Dim.5
              

            
            
              	usual
              	0.9464
              	-0.2905
              	0.0703
              	0.0618
              	0.0808
            

            
              	sporty
              	0.6639
              	0.6300
              	-0.3250
              	0.2159
              	-0.0927
            

            
              	casual
              	0.9142
              	-0.4025
              	-0.0131
              	-0.0297
              	0.0299
            

            
              	practical
              	0.9255
              	0.3485
              	-0.0510
              	0.0940
              	0.0006
            

            
              	unsophisticated
              	-0.5662
              	0.8102
              	-0.0087
              	0.0794
              	0.1000
            

            
              	comfortable
              	0.9570
              	0.2689
              	0.0484
              	0.0148
              	0.0737
            

            
              	trendy
              	0.0579
              	-0.9125
              	0.3136
              	0.2470
              	-0.0294
            

            
              	rough
              	-0.0173
              	0.7671
              	0.6367
              	0.0552
              	-0.0301
            

            
              	unique
              	-0.9295
              	-0.1825
              	-0.1614
              	0.2628
              	0.0599
            

          

          

          
            
            

            <Fig. 4> 
				
            

            
              PCA Graph of Individuals
            
            

            

          

          
            <Table 4> 
				
            

            
              Contributions of Variables to PCs
            
            

          

          
            
              
                	
                	Dim.1
                	Dim.2
                	Dim.3
                	Dim.4
                	Dim.5
              

            
            
              	1
              	8.8984
              	1.1229
              	36.2436
              	3.3303
              	2.8883
            

            
              	2
              	20.3663
              	0.0109
              	0.6279
              	20.5759
              	4.0030
            

            
              	3
              	1.7326
              	33.5533
              	26.7662
              	2.4542
              	3.8896
            

            
              	4
              	2.9514
              	9.0075
              	13.2571
              	9.2058
              	41.6433
            

            
              	5
              	9.9882
              	0.8703
              	0.6898
              	7.7945
              	10.6973
            

            
              	6
              	1.6313
              	8.5594
              	14.1443
              	43.8366
              	0.2844
            

            
              	7
              	11.4375
              	0.5027
              	3.3594
              	0.0699
              	19.1668
            

            
              	8
              	12.0011
              	37.3990
              	1.0988
              	2.5232
              	2.3871
            

            
              	9
              	30.9933
              	8.9740
              	3.8131
              	10.2096
              	15.0402
            

          

          

          소비자 선호도(preference)와 고프코어 룩에 대한 패션 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 이미지 자극물의 선호도를 평가하였으며, 선호도 점수를 보조 변수로 설정한 후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3>과 같이 선호도 정보가 표현되었다. 보조 변수로 사용되는 선호도는 주성분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며, 주성분분석에 의해 제공된 결과를 사용하여 선호도에 대한 방향성과 크기가 예측된다.

          소비자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PC1의 양의 방향과 PC2의 음의 방향으로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PC1의 양의 방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comfortable, usual, practical, casual’과 PC2의 음의 방향의 특성인 ‘trendy’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선호도와 반대 방향으로 위치한 ‘unique, unsophisticated’의 감성어휘의 경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 특성과 반대 방향으로 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대가 선호하는 고프코어 룩은 일상적이고 편안한 느낌이지만 트렌디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프코어 출현 초기에 최대한 촌스럽고 못생기게 연출하는 것이 고프코어 스타일의 핵심이라는 한 선행연구(Cho & Kim, 2019)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성별 및 패션 민감도별 패션 감성
          고프코어 룩에 대한 패션감성이 성별, 패션 민감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및 패션 민감도별 패션감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볼 때 남성은 61명(32%), 여성은 129명(68%)으로 구성되었다. 패션 민감도별 평가는 응답자의 패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를 7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체 응답자 190명에 대한 패션 민감도 평균값(5.40)보다 높은 91명(47.9%)을 패션민감도가 높은 그룹, 나머지 99명(52.1%)을 낮은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패션감성의 주성분분석 결과를 그래프와 표로 제시하면 <Fig. 5>, <Fig. 6> 그리고 <Table 5>와 같다. 남성의 경우 PC1의 양의 방향으로 ‘comfortable(0.9825), practical(0.9133), usual(0.8640)’의 감성어휘가 부하되어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는 ‘unique(-0.8711)’가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PC2의 양의 방향을 살펴보면 ‘unsophisticated(0.9582), sporty(0.6504), rough(0.6346)’, 음의 방향으로는 ‘trendy(-0.8404)’가 강하게 부하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PC1의 양의 방향으로는 ‘practical(0.9551), usual(0.9527), comfortable(0.9268), casual(0.9266)’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비슷하게 일반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 주성분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음의 방향으로는 ‘unique(-0.9292)’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2의 양의 방향으로는 ‘rough(0.7933)’, 음의 방향으로는 ‘trendy(-0.9213)’ 감성어휘가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Fig. 5> 
				
            

            
              PCA Graph of Variables (Male)
            
            

            

          

          
            
            

            <Fig. 6> 
				
            

            
              PCA Graph of Variables (Female)
            
            

            

          

          
            <Table 5> 
				
            

            
              Coordinates of Variables(coord)
            
            

          

          
            
              
                	
                	Male
                	Female
              

            
            
              	
              	Dim.1
              	Dim.2
              	Dim.1
              	Dim.2
            

            
              	usual
              	0.8640
              	-0.4658
              	0.9527
              	-0.2763
            

            
              	sporty
              	0.6175
              	0.6504
              	0.7301
              	0.5517
            

            
              	casual
              	0.8015
              	-0.5944
              	0.9266
              	-0.3681
            

            
              	practical
              	0.9133
              	0.3420
              	0.9551
              	0.2819
            

            
              	unsophisticated
              	-0.1883
              	0.9582
              	-0.6289
              	0.7668
            

            
              	comfortable
              	0.9825
              	-0.0042
              	0.9268
              	0.3612
            

            
              	trendy
              	-0.3621
              	-0.8404
              	0.1522
              	-0.9213
            

            
              	rough
              	0.0094
              	0.6346
              	0.0211
              	0.7933
            

            
              	unique
              	-0.8711
              	-0.0450
              	-0.9292
              	-0.2187
            

          

          

          이는 남성의 경우 ‘편안한-개성적인’, ‘촌스러운-트렌디한’ 의 감성 차원으로, 여성의 경우 ‘실용적인-개성적인’, ‘투박한-트렌디한’의 감성 차원으로 고프코어 룩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프코어 룩에 대해 남성들은 편안한 감성을 크게 느끼는 반면, 여성들은 실용적이며 일상적인 특징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성들은 촌스럽다는 즉각적인 감성과 거칠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여성에 비해 중요하게 인지하는 반면, 여성들은 고프코어 룩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느낌이나 감성에 주목하여 트렌디한 감성을 크게 인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개성적인’, ‘트렌디한’의 감성어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연구에서의 ‘기능성을 어필하는 아웃도어’(Kim & Kim, 2023)와는 달리 고프코어 룩이 개성 있고, 트렌디하다는 평가가 20대 남녀 모두에서 인지되는 감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패션 민감도별로 살펴보면, 고프코어 룩에 대한 인지는 95.6%의 응답자가 고프코어 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패션 민감도가 낮은 그룹에서도 51.5%의 응답자가 고프코어 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고프코어 룩이 MZ세대의 차별화된 감성을 기반으로 일상의 패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민감도에 따른 고프코어 룩의 감성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 <Fig. 8> 그리고 <Table 6>과 같다.

          
            
            

            <Fig. 7> 
				
            

            
              PCA Graph of Variables (High Fashion Sensitivity)
            
            

            

          

          
            
            

            <Fig. 8> 
				
            

            
              PCA Graph of Variables (Low Fashion Sensitivity)
            
            

            

          

          
            <Table 6> 
				
            

            
              Coordinates of Variables(coord) by Fashion Sensitivity
            
            

          

          
            
              
                	
                	High Fashion Sensitivity
                	Low Fashion Sensitivity
              

            
            
              	
              	Dim.1
              	Dim.2
              	Dim.1
              	Dim.2
            

            
              	usual
              	0.9026
              	-0.4190
              	0.9571
              	-0.1360
            

            
              	sporty
              	0.4918
              	0.7888
              	0.8118
              	0.2918
            

            
              	casual
              	0.8482
              	-0.5130
              	0.9717
              	-0.2308
            

            
              	practical
              	0.9437
              	0.2883
              	0.9080
              	0.3852
            

            
              	unsophisticated
              	-0.5027
              	0.8421
              	-0.6124
              	0.7817
            

            
              	comfortable
              	0.9628
              	0.2175
              	0.9333
              	0.3465
            

            
              	trendy
              	-0.2387
              	-0.8619
              	0.2933
              	-0.8934
            

            
              	rough
              	0.0388
              	0.6337
              	-0.0716
              	0.8298
            

            
              	unique
              	-0.9470
              	-0.1445
              	-0.8776
              	-0.2788
            

          

          

          먼저 패션 민감도가 높은 그룹을 살펴보면, 제 1 주성분인 PC1의 양의 방향으로 ‘comfortable(0.9628), practical(0.9437)’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는 ‘unique(-0.9470)’의 감성어휘가 높게 평가되었다. PC2의 양의 방향으로는 ‘unsophisticated(0.8421)’, 음의 방향으로는 ‘trendy(-0.8619)’가 축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민감도가 낮은 그룹에서의 PC1을 살펴보면, 양의 방향으로 ‘casual(0.9717), usual(0.9571)’, 음의 방향으로는 ‘unique(-0.8776)’가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2 축을 살펴보았을 때 양의 방향으로는 ‘rough(0.8298)’, 음의 방향으로는 ‘trendy(-0.8934)’의 감성어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패션 민감도가 높은 경우 ‘편안한-개성적인’, ‘촌스러운-트렌디한’의 감성 차원으로, 패션민감도가 낮은 경우에는 ‘캐주얼한-개성적인’, ‘투박한-트렌디한’의 감성 차원으로 고프코어를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패션민감도가 높은 경우 이미 트렌드로 자리잡은 고프코어 룩을 편안한 패션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패션민감도가 낮은 경우 아웃도어 패션에서 시작된 고프코어 룩을 캐주얼하고 아웃도어 특유의 투박함을 가진 옷으로 느끼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패션 감성에 따른 고프코어 룩의 유형
        주성분분석은 다차원적 데이터를 단순화시켜 자극물과 변수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사용되며 이를 위해 데이터를 축소 단순화시켜 시각화한다(Chung, 2005). 다양한 정보를 n개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프 상에서 가까운 위치에 분포된 자극물이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에 주성분분석에 의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on Principal Components: HCPC)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는 <Fig. 9>와 같고,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분석에 따른 이미지 자극물의 분포 양상에 따라 해당하는 이미지 자극물을 대입하여 시각화하면 <Fig. 10>과 같다.

        
          
          

          <Fig. 9> 
				
          

          
            Hierarchical Clustering by PCA
          
          

          

        

        
          
          

          <Fig. 10> 
				
          

          
            PCA Graph of Individuals
          
          

          

        

        제 1 군집을 살펴보면, ‘comfortable, practical, usual’의 감성어휘들이 높게 나타나는 PC1의 양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군집이다. 제 1 군집에 포함된 1, 2, 4, 5번 이미지 자극물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도록 아웃도어 웨어의 특징적인 아이템이 일상적인 소재로 표현되어있다. 또한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위해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실용적인 액세서리나 디테일 등을 활용하여 고프코어 룩을 스타일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군집 1은 일상적이며 실용적인 패션으로 ‘데일리 고프코어(Daily gorpcore)’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데일리 고프코어는 기존의 '의도된 부조화(M. Lee, 2018)'로 정의된 발생 초기의 고프코어 룩과는 다르게 편안함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와 디테일을 활용하여 보다 일상적인 느낌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 2 군집은 PC2의 양의 방향에 위치하는데, 이는 ‘unsophisticated, rough’의 감성어휘의 특성과 유의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제 2 군집에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3번, 6번 자극물이다. 모든 아이템이 기능성 소재로 데일리 웨어의 요소가 적은 편이며, 고프코어 룩의 주요 개념 중에서 강하고 투박한 느낌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하드 고프코어(Hard gorpcore)’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하드 고프코어 스타일은 코로나19 이후 MZ세대가 등산, 캠핑 등을 취미로 즐기기 시작하면서(G. Kim, 2023) 원색적인 등산복이 아닌, 기능성과 착용감이 뛰어난 아웃도어 웨어를 일상복으로 재해석하여 등장하였다. 고기능성 소재를 기반으로 고프코어의 편안함, 투박함, 실용성의 감성을 잘 보여주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S. Kim(2023)이 주장한 극강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고프코어 룩의 다기능 융합성과 잘 부합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3 군집은 PC1의 음의 방향에 위치하며 이는 PC1의 음의 방향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unique’의 감성어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군집에는 7, 8, 9번 자극물이 해당된다. 크롭 니트나 스커트 등 고프코어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이템을 적용하거나 빈티지, 페미닌처럼 고프코어와는 전혀 다른 감성을 믹스하는 등 개성 있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 고프코어(Unique gorpcore)’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유니크 고프코어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스타일로, 스트리트 스타일의 요소와 고프코어 룩의 실용적이고 견고한 특성이 혼합되어 대담하고 개성 있는 패션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옷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표현하며 이는 일상과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7>.

        
          <Table 7> 
				
          

          
            Types of Gorpcore Looks Based on Fashion Sensibility
          
          

        

        
          
            
              	Type
              	Image
              	Characteristics
              	Related sensibilities
            

          
          
            	Daily gorpcore
            	
              
            
            	∙Minimal, functional details
∙Neutral, oversized silhouette
∙Everyday material
∙Daily wear
            	∙Usual 
∙Practical
∙Comfortable
∙Casual
          

          
            	Hard gorpcore
            	
              
            
            	∙Similarity to the original mountaineering uniform
∙Use of highly functional materials
∙Utilize characteristic details(pockets and strings)
            	∙Rough
∙Practical
∙Unsophisticated
          

          
            	Unique gorpcore
            	
              
            
            	∙Mix and match of items
∙Mix and match of emotions
∙Reflecting street style elements
∙Original idea
            	∙Unique
∙Trendy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프코어 룩에 대한 20대 소비자들의 패션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고프코어 룩 패션사진에 대한 감성 평가를 실시하고 통계적 유사성을 보이는 이미지 자극물을 분류하여 고프코어 룩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프코어 룩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볼 때 PC1에서 ‘comfortable, usual, practical, casual’ 같은 감성어휘가 양의 방향으로 강하게 부하되었고, PC2에서는 ‘unsophisticated’가 양의 방향, ‘trendy’가 음의 방향으로 부하되었다. 이는 고프코어 룩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MZ세대가 고프코어 룩에 대해 선호하는 감성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측면과 ‘트렌디한’ 측면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프코어 룩에 대한 성별, 패션 민감도별 패션감성 분석 결과, 남성은 ‘편안한’, ‘실용적인’, ‘활동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실용적인’, ‘일상적인’ 감성을 중시하면서도 개성적인 요소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민감도가 높은 그룹은 고프코어 룩을 ‘편안하면서도 개성적인’ 스타일로 인식하는 반면, 패션 민감도가 낮은 그룹은 ‘캐주얼하면서도 투박한’ 스타일로 인식했다. 이 결과는 MZ세대가 고프코어 룩을 어떻게 일상 패션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성을 보이는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 세 가지 클러스터로 분류되었고, 그 스타일 특징을 토대로 데일리 코프코어, 하드 고프코어, 유니크 고프코어로 명명하였으며, 각각은 고프코어 트렌드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데일리 고프코어는 ‘comfortable, practical, usual’의 감성어휘와 부합하며 야외 활동에서 일상복으로 전환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스타일은 일상적인 소재와 최소한의 기능적 디테일을 중심으로 무채색과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특징을 보이며 간편함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 고프코어는 ‘unsophisticated, rough’의 감성어휘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성능 소재와 다중 포켓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적 디테일을 통해 고프코어의 핵심인 기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니크 고프코어는 감성어휘 ‘unique’와 부합하며, 전통적인 아웃도어 웨어와 스트리트 웨어의 요소를 융합하여 독창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규범을 깨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프코어 룩의 한계를 넓히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연구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MZ 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고프코어 룩에 대한 패션 감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프코어가 단순한 패션 트렌드를 넘어,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매체로서 어떻게 MZ세대의 감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MZ세대가 고프코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감성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세대별 패션 트렌드와 감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둘째, 고프코어 룩의 주요 소비자인 MZ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패션 브랜드와 기획자들이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성별, 패션민감도별 패션 감성에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으므로, 소비자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이를 반영한 패션기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미지 웹 크롤링과 감성 평가를 결합하여 고프코어 패션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감성 평가에 있어 감각적, 정서적 반응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PCA) 및 주성분 계층적 클러스터링(HCPC)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향후 패션 감성 연구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소비자의 감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프코어 룩이 현대 패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인기 요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웃도어와 패션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패션 트렌드와 감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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